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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아동기 외상 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권  혜  진          신  효  정†

                         아주대학교 / 학생      아주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

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3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9.0과 PROCESS Macro for SPSS 4.1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배우자지지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

서조절곤란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지지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

조절곤란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상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배

우자지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예측값 차이가 매우 미미하여, 보호효과가 실질적으로 소

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항상 보호적 자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경험의 정도 및 심리적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외상경험이 있는 양육자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에서는 배우자지지의 질적 특성과 외상경험자

의 정서 반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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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를 비롯한 여러 사

람의 보살핌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대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친인척 및 이웃들과 공동으로 양육을 

분담했던 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주변 이웃들과의 

교류는 점차 축소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립된 

양육환경 속에서 부모에게 편중되는 양육의 

부담은 높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초

래하며, 이는 결국 부모 역할을 경험하는 것

에 대해서 소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마음과 자

세를 흐트러트림으로써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Abidin, 1992). 이렇게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양육태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아동학대는 만 18세 이전 아동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 및 정서학대, 방

임, 성 학대 등을 뜻하는데, 국내 아동학대 신

고 건수는 2017년 22,157건에서 2020년 38,929

건으로 3년 만에 75.7%나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 보육이 늘어났던 2021년에는 

52,083건으로 폭발적인 급증을 보였으며, 이후

에도 2022년 44,531건, 2023년 45,7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24). 이는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양육태도가 표출될 가능성

이 높음을 암시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

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인 측면까지

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므로(오영희, 

엄정애, 1997), 이러한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자녀들이 겪게 될 심각한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머

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

조절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친구관계의 질이 낮았으며(이임숙, 

홍상황, 2015),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우울, 공격성 등이 높게 

나타났다(남승은, 2017).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단순히 

‘양육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만 귀인하는 것은 다소 단편적

인 접근일 수 있다. 실제로 고립된 양육환경

에 놓인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정

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환경에서도 부모 개인의 성격 특성, 정신건강 

상태, 애착 경험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 자

신의 아동기 경험—그중에서도 학대나 방임 

등 외상적 경험—은 성인이 된 후 자녀를 대

하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은 

신체적․정서적 발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수정, 정익중, 2013), 그러한 외상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 양육 시 부정적 태도나 

적대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정준미, 

이재연, 2000; Hanetz-Gamliel & Dollberg, 

2022; Randell et al., 201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머무르지 않

고, 성인기의 일상적 양육 상황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태도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주목한다. 아동기 외상경험의 영향이 

반드시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과 같은 극단

적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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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저하나 과잉통제, 비일관성 등으로 한

층 더 폭넓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

적 양육태도로 명명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동 심리학자 Belsky 

(1984)는 양육의 결정요인에 대한 과정 모델

(Proces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을 

제시하며, 양육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들을 각각 설명하였다. 그중 본 연

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요인은 두 번째인 

‘부모 자신의 발달적 역사와 심리적 특징’이

다. 이는 부모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양

육방식, 부모와의 애착, 정서적 환경 등이 성

인기 이후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준다. 즉, 아동기 시절에 

일관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지

지받지 못한 경험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

할 때 정서적으로 반응하거나 조절하는 방식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면화된 이런 경험

이 긍정적 양육 태도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왜

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

모의 생애 초기 외상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아동기 역경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 있다. 아동기 

역경경험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부모의 정신질환, 가정폭력, 빈

곤 등 다양한 외상적 요인을 포함하며(Felitti 

et al., 1998), 아동기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더 많

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 Banyard(1997)는 아동기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자

주 표출하며, 체벌과 같은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서 아

동기 외상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

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ailey et al., 2012).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 행동의 반복적 양상

은 Bandura(1971)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론

은 인간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행동을 관

찰하고 이를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

루어진다고 본다. 특히 아동은 부모나 양육자

와 같은 가까운 인물의 행동, 정서 표현, 갈등 

해결 방식 등을 관찰하여 자신의 행동 양식으

로 내면화하고, 이후 대인관계 및 양육 행동

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기

제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기 외상 경험을 한 부모는 성장 과정

에서 학대, 방임, 정서적 소외와 같은 부정적

인 양육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단지 공격

적 행동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 방식 자체를 

학습하게 된다. 즉, 외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분노나 무력감, 회피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고, 이러한 정서조절 양식을 내면화한 

채 성인기에도 유사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재

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정서적 자극에 

과민하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은 자녀 양

육 상황에서도 지속되어, 정서적으로 민감하

지 못하거나 강압적인 양육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학습된 반응

은 외상 이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반복되기가 

쉽고, 아동기 외상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매

개로 하여 세대 간에 전이될 수 있는 심리적 

경로로 작용한다(Keenan et al., 2010; Madigan 

et al., 2006). 같은 맥락에서 Clark 등(2007)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정상적인 양육방식

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성장할 경우, 

이후 학대의 가해자가 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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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문희와 이수림

(2015)은 어린 시절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환경을 경험한 부모가 그 양육

방식을 내면화하여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태도

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최옥순

(2003)은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 겪게 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허

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실제 가정폭력 

가해 행동을 유발하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지속된다

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기 외상 경험은 부모의 양육태

도뿐 아니라 성인기의 정서적 기능 전반에도 

심층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상 경험은 정서 

인식, 충동 조절,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정

서적 기능에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며(Cloitre 

et al., 2005),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더 취약한 반응을 유발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Kim & Cicchetti, 2010). 또한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아동기 외상은 자율

신경계의 조절 기능과 전전두엽의 통제 능력

에 영향을 주어 감정 처리 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Cicchetti & Toth, 2005).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요구나 부정적 정서에 대

해 즉각적이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기 어려워

지며, 이는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예민함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가능케 하는 정서 인식 

및 조절 능력과 관련된 정서 반응 체계에 아

동기 외상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

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

게 정서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정서조절곤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서조절

곤란(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이란 개인

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인식하고, 수용하

며,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지칭

하는데(Gratz & Roemer, 2004), 이는 외상 경험 

이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리적 후유증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정서조절이론(Gross, 

1998; Thompson, 1994)에 따르면, 개인의 정서 

인식 및 조절 능력은 발달적 경험을 통해 형

성되며,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이 체계

의 토대가 된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러한 

정서반응 체계의 발달을 방해하여, 성인기에

도 부적응적 조절 전략(예, 회피, 억제, 과각성 

등)을 지속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할 수 있다

(Briere & Scott, 2015). 이러한 정서조절의 결함

은 양육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자녀의 행동을 위협적 자극으로 지각

하게 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게 하는 주

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높은 성인은 감정적 자극에 대해 더 

강렬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감정을 억제하

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Kim & Cicchetti, 2010), 이러한 경우 자녀와

의 관계에서도 분노, 좌절, 감정 기복 등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을 초래할 가능성

이 높다. 즉,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게 되며(Paivio & Laruent, 

2001), 그 결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된

다는 것이다(Ehring & Quack, 2010). 이러한 사

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학대 상황 속에서 강

한 불안을 느끼지만,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Shields & Cicchetti, 1998), 타

인에게 방어적인 태도나 공격적인 반응을 나



권혜진․신효정 /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 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 167 -

타내기 쉽다(Luxenberg et al., 2001). 이와 같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양육 상황에서의 부정적 

감정 처리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향후 자녀

에게 적절하고 일관된 반응을 제공하는 데 장

애가 되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Crandall et al., 2015).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80, 1988)는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여 이후 

관계 및 정서조절 양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이러한 

애착체계의 안정성을 손상시키게 됨으로써 성

인기 관계에서 불안형 혹은 회피형 애착 경향

으로 나타나며(Mikulincer & Shaver, 2016), 불안

정 애착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성과 조절 능력

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요구에 민

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불안정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매

개하여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김예진, 2022), 부모의 아동기 역경경

험은 정서조절을 어렵게 하며 정서조절곤란이 

거부적, 적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배효정, 2023). 또한 한기백(2014)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경

험이 성인기 심리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

해 부모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인 양육

태도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이 핵심 매개요인

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경험을 가진 모든 부모

가 반드시 불안정한 정서조절을 경험하고, 그

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상 이후 개인이 보유한 심리적 내

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

의 유지 및 회복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조절의 수준은 다시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경

험, 정서조절 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

계를 탐색할 때는 개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조

절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하위 유

형 중 하나인 ‘배우자지지’는 외상 이후 부모

의 적응을 완화하는 핵심적 사회적 자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지

지는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

되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한 부모는 외상 이

후에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

다(Cutrona, 1996; Shaffer & Obradović, 2017). 이

러한 배우자지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고, 일상적 양육 부담을 경감함

으로써 외상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

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haffer & Obradović, 

2017). 종합하면, 배우자지지는 외상 경험을 

가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조절 곤란을 완화

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보호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Masten(2001)은 스트레스와 외상의 영향을 완

충하는 데 있어 가까운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

지가 핵심적인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

히 배우자지지는 정서적으로 가장 밀접한 지

지 자원으로 외상 경험자의 정서적 기능 회복

과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Jaffee 외(2013)의 종단 

연구에서는 과거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학대를 반복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배우자와의 

안정적이고 신뢰 기반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

의 따뜻한 양육 태도가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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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도 배

우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

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정

서조절곤란이 낮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되었으며(최윤경, 조희금, 2019), 반대로 배

우자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과부하를 겪기 쉬우며, 이는 곧 자녀

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유진희 외, 2020).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라는 위험요인이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배우자지지가 정서적 안정

감과 자기조절 능력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사이의 강도를 달리

하게 만드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경험

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매개 경로에서

의 정서조절곤란을 배우자지지가 조절 가능한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자녀에게 미치는 양육태도의 영향력

을 고려할 때, 부모 중에서도 주양육자의 역

할을 주로 수행하는 어머니에게 더욱 주목하

여야 할 것이다.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 양육

에 힘쓰던 과거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

발하게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돌보는 

역할은 여전히 어머니의 몫으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예컨대, 국내 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전체 부부 가구 중 48.2%

를 차지하고 있지만(통계청, 2023), 맞벌이 가

구 내에서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아버지(4.71시간)보다 약 2.5배 

길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보건복지부

(2024)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에서도 아동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90.4%에 달해, 아버지(6.0%)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어머니가 자

녀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어머

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

구에서는 그중 영유아(0~72개월) 자녀를 양육

하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

유아기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는 수면 부족

과 신체적 피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심

리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실제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

레스가 높다는 연구 결과(유우영, 이경숙, 

1998)는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이와 동시에 

영유아 자녀의 경우 이때 정서적 안정감과 애

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발달이 이루

어진다. 해당 시기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영유아 어

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양육태도를 탐색하는 

것은 양측에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

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외상경험을 지닌 어머니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부정적인 양육태도 간의 연결 고리

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지점과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부정적 양육태도, 

정서조절곤란, 배우자지지의 관계는 어떠한

가?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

적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효과를 갖는가? 셋째,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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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어머니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7(2.6)

190(69.3)

76(27.7)

1(0.4)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11(4.0)

44(16.1)

190(69.3)

29(10.6)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회사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전문직

판매 및 서비스직

자영업

기능 및 기술직

기타

79(28.8)

126(46.0)

20(7.3)

24(8.8)

10(3.6)

4(1.5)

8(2.9)

3(1.1)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153(55.8)

100(36.5)

18(6.6)

3(1.1)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74)

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계

에서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를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중 

영유아(0~72개월)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 인바이트를 통해 시

행되었다. 설문은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가 유효한 

결과로 회수되었다. 이후 사전 문항을 통해 

자녀의 주양육자가 아닌 어머니 26명을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27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배우자 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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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가진 기혼 여성들의 응

답만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나이는 30대가 190명(69.3%)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서 190명(69.3%)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126명

(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업주부

가 79명(28.8%), 전문직이 24명(8.8%),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이 20명(7.3%)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자녀 수는 1명(외동)이 

153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100명

(36.5%), 3명은 18명(6.6%), 4명은 3명(1.1%)로, 

1명 혹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아동기 외상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였으며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사용하였

다. 해당 척도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등 5개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5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를 독립적으로 보아

야 한다는 최근 연구 동향에 따라서 성적 학

대는 제외하여 총 문항수는 20문항으로 하였

다. 11~15번, 17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식으로 응답 되고 ‘전

혀 없음(0점)’에서 ‘자주 있음(3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Bernstein

과 Fink(1998)의 연구에서 .81~.95로 보고되었

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원

영(1983)이 번안한 Schaefer 외(1959)의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정화주

(2003)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

당 도구는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

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를 포함하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를 포함

하고 있다. 각 하위요인은 12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모두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

의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정화주

(2003)의 연구에서 .80~.96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

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를 조용래(2007)가 번안, 신뢰도 및 타당도를 

입증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 하위요인인 충동

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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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

동 수행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조용래(2007)의 연구 2에서 

.73~.9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

체 내적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수정과 

유성경(2016)이 기혼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배우

자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나

의 일에 대한 존중’(6문항), ‘자녀양육 및 교육

을 공유함’(6문항), ‘가정 일을 도움’(6문항), 

‘어려움에 대한 지지’(6문항)의 4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였다. 다만, 일부 문항의 내용이 직장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전업주부인 응답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없음’ 응답을 추가하여 

총 6개의 응답 선택지를 제시하였고, 분석 시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은 결측으로 처리

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김수정과 유성경

(2016)의 연구에서는 요인 로우 계수(factor rho 

coefficient)로 신뢰도를 측정하여 .91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

출한 결과 .9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SPSS PROCESS macro 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

증을 위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

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번을 실시

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SPSS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실시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

태도, 정서조절곤란, 배우자지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정

적 양육태도,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r=.308, p<.001; r=.462, 

p<.001), 배우자지지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r=-.180, p<.001). 즉, 아동기 외상

경험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서조절

곤란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지지는 낮게 나

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정서조절곤

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고(r=.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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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아동기 외상경험 -

2. 부정적 양육태도 .308** -

3. 정서조절곤란 .462** .445** -

4. 배우자지지 -.180** .083 -.200** -

최솟값 / 최댓값 1.00 / 3.50 2.28 / 4.56 1.11 / 3.83 1.00 / 5.00

평균 1.69 3.19 2.45 3.85

표준편차 .572 .363 .690 .750

왜도 .871 .281 -.014 -.847

첨도 -.025 .837 -1.15 .863

주. *p<.05, **p<.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274)

p<.001), 배우자지지와는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정서조절곤란은 배

우자지지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200, 

p<.001). 표 2의 하단에는 최솟값/최댓값,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산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왜도는 -.847~.871, 첨도는 -1.15~ 

.863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

대값이 7 미만일 경우 정규성 가정을 따르므

로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et al., 

1995).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의 관

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실시하였고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두 

변수가 결혼 연차 등과 연관되어 양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잠재적 교란 변인을 

통제하여 변수 간 순수한 관계를 더욱 정확히 

추정하기 위함이다(Hayes, 2022). 해당 결과는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에 통제변

수로 포함된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는 정서조

절곤란과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어머니 나이(Β=-0.021, p=.790), 

자녀 수(Β=-0.031, p=.586)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어머니 

나이(Β=-0.039, p=.332), 자녀 수(Β=0.043, p= 

.15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

가 정서조절곤란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직접

적으로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부정적 양육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Β=.203(p<.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

태도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값은 

.113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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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Β SE β t p Β SE β t p

어머니 나이 -.021 .077 -.015 -.266 .790 -.039 .041 -.054 -.971 .332

자녀 수 -.031 .058 -.030 -.545 .586 .043 .030 .080 1.43 .153

아동기 외상경험 .558 .065 .462** 8.53 .000 .078 .039 .122* 2.00 .046

정서조절곤란 - .203 .032 .386** 6.35 .000

F(p) 24.7 18.7

  .215 .218

주. *p<.05, **p<.001

표 3.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결과(어머니 나이, 자녀 수 통제)

변수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매개변수 .113 .024 .070 .165

주. Bootstrap samples = 5,000

표 4.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간(BootLLCI=.070, BootULCI=.165)에 0이 포함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기 외

상경험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Β=.078(p=.04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2.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로 모형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

육태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

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먼저 배우자 

지지가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였

다. 이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행연구(Hayes, 2022; Muller 

et al., 2005)를 참고하였다. 이후 아동기 외상

경험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번을 실시하였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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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t p

어머니 나이 .039 .076 -.517 .605

자녀 수 -.026 .057 -.459 .647

아동기 외상경험  .543 .066  8.205 .001

배우자지지 -.134 .050 -2.652 .009

아동기 외상경험

*배우자지지
 .192 .076  2.512 .013

F(p) 17.825(.001
***)

  .249

∆  .018(F=6.312, p=0.013*)

주. *p<.05, **p<.01, ***p<.001

표 5.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결과(어머니 나이, 자녀 수 통제)

배우자지지 Effect SE t p

-1SD .399 .084 4.753 .001

Mean .543 .066 8.205 .001

+1SD .697 .090 7.630 .001

주. *p<.05, **p<.01, ***p<.001

표 6. 배우자지지의 조건부효과 검정

러 앞서 매개효과 분석에서 언급한 사유로 어

머니 나이와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

다. 분석 결과,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는 각각 

Β=-0.039(t=-0.517, p=.605), Β=-0.026(t=-0.459, 

p=.647)로 나타나, 통제변인들은 부정적 양육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기 외상경험은 정서조

절곤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

=0.543, p<.001), 배우자지지는 정서조절곤란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0.134, 

p=.009). 또한 아동기 외상경험과 배우자지지

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Β

=0.192, p=.013, 95% CI [0.042, 0.342]), 배우

자지지가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간

의 관계를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설명

력은 유의미하였으며(F=17.825, p<.001), 조절

변수의 추가로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

타났다(ΔR²=.018, F=6.312, p=.013).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배우자지지를 -1SD, 평균, +1SD 수준으로 

나누어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5 참

조), 세 조건 모두에서 아동기 외상경험은 정

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구

체적으로, 외상경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1SD) 정서조절

곤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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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그래프

우자지지가 낮은 경우(-1SD)에는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나 

공감적 반응이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유지

하거나 회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반면, 외상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배

우자지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즉, 높은 외상경험을 

가진 경우 배우자지지의 수준이 정서조절곤란

을 완충하거나 부정적 양육태도를 완화하는 

보호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이 

매개경로에서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이용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

울러 앞서 매개효과 분석에서 언급한 사유로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

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 나이와 자녀 수는 정서조절곤

란에 대해 각각 Β=-0.039, SE=0.076, t=-0.517, 

p=.605, Β=-0.026, SE=0.057, t=-0.459, p=.647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통제변수들은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주요 예측변수들의 효과에 혼입되지 않도록 

통계적으로 들어갔으나,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은 정서조절곤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543, SE=0.066, t=8.205, 

p<.001). 반면, 배우자지지는 정서조절곤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0.134, SE 

=0.050, t=-2.652, p=.009), 아동기 외상경험

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정서조절곤

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Β=0.192, SE=0.076, 

t=2.512, p=.013), 배우자지지가 아동기 외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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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SE t p

정서조절곤란(M)

어머니 나이 -.039 .076 -.517 .605

자녀 수 -.026 .057 -.459 .647

상수항 2.634 0.243 10.828 <.000

아동기 외상경험(X) 0.543 0.066 8.205 <.000

배우자지지(W) -0.134 0.050 -2.652 0.009

X*W 0.192 0.076 2.512 0.013

부정적 양육태도(Y)

어머니 나이 -.039 .041 -.971 .332

자녀 수 .043 .030 1.432 .153

상수항 2.624 0.155 16.941 <.000

아동기 외상경험(X) 0.078 0.039 2.002 0.046

정서조절곤란(M) 0.203 0.032 6.348 <.000

주. *p<.05, **p<.01, ***p<.001

표 7.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어머니 나이, 자녀 수 통제)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Boot SE Boot 95% CI

-1SD(-0.750) 0.083 [0.018, 0.032]

배우자지지
Conditional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95% CI

-1SD(-0.750) 0.070 0.024 [0.026, 0.124]

Mean 0.110 0.022 [0.067, 0.159]

+1SD(0.750) 0.151 0.030 [0.098, 0.212]

주. *p<.05, **p<.01, ***p<.001

표 8. 배우자지지의 조건부 간접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결과

험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확

인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력 증가는 Δ

R²=0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312, 

p=.013).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 배우자지지 수준이 

-1SD(-0.75)일 때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

곤란에 미치는 효과는 Β=0.399(SE=0.084, t= 

4.753, p<.001), 평균일 때는 Β=0.543(SE= 

0.066, t=8.205, p<.001), +1SD(0.75)일 때는 Β

=0.697(SE=0.090, t=7.630, p<.001)로 나타나,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경험

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정적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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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078, SE=0.039, t=2.002, 

p=.046). 정서조절곤란 역시 부정적 양육태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Β=0.203, SE= 

0.032, t=6.348, p<.001), 정서조절곤란을 매개

로 한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아동기 외

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부정적 양육태

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조

건부 간접효과는 표 8과 같다. 간접효과에 대

한 조절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조절된 매개효

과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179

이며,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018, 

0.33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즉,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아동기 외

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

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지지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외상경험이 낮을 때에는 정서적 취

약성을 줄이는 보호적 기능을 보였으나, 외상

경험이 높아질 경우에는 정서적 어려움이 더

욱 두드러져 부정적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간

접효과가 오히려 커지는 양면적 조절 양상이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이 현재의 부

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

의 매개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정서조

절곤란의 매개 경로에서 배우자지지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외상경험

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

여 향후 부모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적 양육태도, 배우자지지 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정적 양육태도 및 정서조절곤란과 정적 상

관을 보였다. 해당 결과를 통해 어릴 때 겪은 

외상경험이 삶의 전반적인 정서 조절 능력의 

결핍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후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부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지지는 아동

기 외상경험 및 정서조절곤란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지지를 바

탕으로 안정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일

수록 과거 외상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을 상대적으로 덜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결과들은 Cloitre 등(2005)의 연구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아동기의 외상경험이 이후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대인관계 기능 저하와 

연관됨을 지지하며, Rojas(2021)의 연구에서 보

고된 외상 경험이 부모의 반영적 기능 및 정

서조절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도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아동기 학

대 경험으로 갖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중

재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박경, 2005).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부분 매개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경

험을 가진 성인이 자녀 양육과 같이 정서적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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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거부

적, 통제적인 양육태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아동기 외상경험은 정서조

절 능력 및 자기통제력을 약화시켜 자녀 양육 

시 일관성 있는 반응과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는 Kim과 Cicchetti(2010)의 연구에서 아

동기 외상경험을 지닌 성인이 스트레스 상황

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고, 

이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

며 양육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조

절 능력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못하

고, 부정적 양육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

며(Morelen et al., 2014), 아동기 외상경험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이러한 정서

적 어려움이 양육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양

육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

(Shaffer et al., 2012)와도 유사하다.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란, 부정

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는 정

서조절곤란 경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나타냈

다. 구체적으로, 외상경험이 낮은 경우에는 배

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충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그러나 외상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배우

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충분히 낮추지 못

해, 배우자지지의 보호효과가 제한적으로 나

타났다. 이는 외상경험이 높은 부모에게는 높

은 수준의 배우자지지라고 하더라도 내적 정

서조절 어려움을 충분히 완충하거나 부정적 

양육태도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미약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경험자가 배우자의 지

지를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상경험자는 타인의 지지

나 애정 표현을 통제․감시․비난 신호로 오

해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며(Liotti, 2004; 

Mikulincer & Shaver, 2007), 실제 지지 행동이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거나, 오

히려 불안․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반면, 

외상경험이 낮은 집단에서는 배우자지지 수준

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낮아, 지지가 정

서적 안정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

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높이고 부정적 정서와 신체 증상

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되었다

(Cohen & Wills, 1985). 이와 같은 차이는 외상 

경험 수준에 따라 배우자지지의 기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외상 경험이 높은 집

단에서 보호기능이 약화된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아

동기 애착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경우, 이후 

친밀한 관계에서 지지를 위협이나 통제로 인

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정서적 개입이 

강할수록 방어 반응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Liotti, 2004). 예컨대,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

진 사람은 관계에 대한 불신과 거절 민감성이 

높아,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곧 상

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하여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Mikulincer & 

Shaver, 2007). 또한 회피형 애착 성향의 경우, 

정서적 접근 자체를 자율성의 침해로 인식하

며 감정을 억제하는 방식을 통해 반응하게 되

는데, 이는 오히려 정서적 긴장과 억압을 심

화시킬 수 있다(Diamond et al., 2007). 이러한 

이유로 아동기 외상경험자가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느낄 경우 현재 보여지는 지지나 애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불안 등으로 인해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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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배우자가 자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오인식하게 될 수 있으며, 

결국 지지가 갖는 보호효과가 상실되면서 정

서조절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존 

전략으로서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정적 무감

각화(emotional numbing)’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동화

된 심리 기제로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

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조절하는 능력

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렇게 감정적 무감각화로 

인해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외상경

험자가 배우자로부터 “너의 모든 감정을 받아

들일게”, “그냥 솔직히 표현해도 돼”와 같은 

전폭적 수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평소 억

제되어 있던 정서가 갑작스레 떠올라 감정적 

혼란이나 충동 조절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감정 인식의 어려움’과 ‘충동 

통제의 어려움’ 등 정서조절곤란의 핵심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Cloitre et al., 

2005), 정서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

하게 하여 오히려 전반적인 정서조절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서, 외상 회복의 과정에서는 ‘감정 

재각성(emotional resurgence)’이라는 현상이 나

타날 수 있는데, 이는 치료나 지지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며 억눌렸던 감정이 표면화되

는 순간 오히려 고통이 심화되는 경험을 말

한다(Herman, 1992). 즉, 외상을 회복하는 과

정 중의 지지적인 대인관계가 항상 완충적이

거나 편안함을 제공하는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외상 경험자들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나, 외상경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상경험이 적은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충하여 부정

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나, 외상경험이 많은 어머니의 경우에

는 배우자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충하는 보

호효과가 미미하여 부정적 양육태도가 심화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적용 방안을 

시사한다. 첫째, 외상경험이 많은 내담자의 경

우, 배우자지지의 단순한 강화만으로는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 초

기에는 배우자지지의 질적 특성(지지의 방식, 

내용, 전달 방법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내

담자가 배우자의 지지를 위협이나 통제로 인

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교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서적 

안전기반(safe base) 구축, 정서 인식 및 표현 

훈련,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심리교육

이 필요하다.​ 둘째, 외상경험이 많은 내담자에

게는 상담 현장에서 정서적 반응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단계적 개입이 중

요하다. 즉, 지지 경험을 즉시 강화하기보다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적 반응과 불안을 인식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개발하도록 

돕고, 이후에 배우자지지와의 상호작용을 점

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셋째, 

외상경험이 적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지

지가 정서조절곤란을 완화하고 부정적 양육태

도를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므로, 상담 

현장에서 배우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공동 

양육 전략, 가족 중심 개입 등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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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상담 및 개입 프로그

램 설계 시 내담자의 외상경험 수준과 배우자

지지 인식 수준을 함께 진단하여 개별화된 상

담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심리적 안전기반 구축과 지지

의 질적 조정, 부부 동반 개입 등 각각의 상

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부모상담 및 가족

치료 현장에서 외상경험 수준에 따라 배우자

지지의 개입 방식과 목표를 달리해야 함을 보

여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적용의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외동이면서 영유아인 경우

와 여러 명이면서 영유아 자녀가 1~3명인 경

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이에 따른 양육

태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이는 형제

관계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미묘한 차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로, 향후 연구에서

는 외동과 다자녀를 구분하고 다자녀의 경

우 출생 순위별로 응답을 구분하는 설문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Davis & Sturge-Apple, 

2019; Volling, 2012).

둘째, 연구 대상 분석에 대해 세밀한 설정

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및 

가정의 경제활동 형태(맞벌이․외벌이 여부)

에 관한 자료는 확보되었으나, 주요 심리적 

경로 탐색에 중점을 두기 위해 직접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근

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가사․양육 분담 

수준 등 세부적 근로 특성이 양육 행동에 영

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Nomaguchi & 

Milkie, 2020),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와 

어머니의 일-가정 균형까지 포함한 다층적 분

석을 권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 문항 중 

‘성적 학대’ 항목을 제외하였다. 이는 민감한 

문항으로 인한 응답자 탈락 가능성과 연구윤

리 심의 과정에서의 수용성, 응답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

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외상경험의 범주가 

다소 축소되어, 외상 경험의 심각도와 부정적 

심리적 영향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윤리적․심리적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마련

한 상태에서 성적 학대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

인 외상 경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외상 경

험 유형별 차이를 세분화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

유아 어머니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서조절곤

란, 그리고 사회적 지지 중 특히 배우자지지

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배우자지지의 보호효과는, 어머니가 

아동기 외상경험으로 인해 정서적․대인관계

적 취약성을 지닌 경우에는 약화되거나 나타

나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

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정서조절 체계의 취

약성으로 인해 배우자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사회적 지지를 단일 

차원의 보호요인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외상 이력과 심리적 취약성을 함께 고

려한 다층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 유형과 심각도, 배우자지지

의 질적 특성 등 다양한 맥락과 변인을 반영

하여 본 연구의 모형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

고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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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trauma,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s raising 

young childre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0 mothers across South Korea,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4.1. Significant correlations emerged among 

childhood trauma,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and spousal support.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Spousal support moderated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o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owever, among mothers with high levels of trauma, predicte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varied only minimally across levels of spousal support, indicating limited protection.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does not consistently function as a protective factor. Interventions for caregivers with 

trauma histories should incorporate tailored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quality of spousal support and 

trauma-related emo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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